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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증류한약은 한약재에서 추출한 한약 전탕액을 다

시 가열하여 냉각시키는 증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투명한 형태의 한약으로 물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띤 한약이다1).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류법이란 순수

한 물이나 한가지의 특정물질을 추출하는 방법이지

만 증류한약을 추출하는 증류법은 콘덴서 (냉각기)2)

를 사용한 특수한 증류한약 탕전 기계를 이용해서 

한약을 달일 때 나오는 증기를 모아서 유효성분을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3). 

증류한약의 기원은 「本草綱目拾遺」에 “爐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증류법을 

이용한 “燒酒法”이 널리 사용되었다4). 1990년대 중

반에 현대적인 증류한약 탕전 기계가 개발되어 사용

에 편리함을 더했으며 한약복용이 어려웠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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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덧이 심한 임산부에게도 적용이 용이해졌다5). 

증류한약에 대해서 신6)은 생약 수증기 증류물의 

탈취작용에 대해서 신7)은 유기인제 농약에 의하여 

저해된 Acetylcholinesterase 활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고1)는 불면증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으며, 안8) 이9) 최3) 등은 한약전탕액과 증류

한약의 효능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율피는 너도밤나무과 (Beech)의 다년생 초목인 밤

나무 (Castanea crenata S. et Z.)의 열매인 밤의 속

껍질로써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거나, 피부로부터 수

분이 과도하게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0-2). 「東醫寶鑑」에는 “和蜜塗人 

令急縮 可展老人面皮皺”라 하여 꿀과 혼합하여 바르

면 피부에 탄력이 생겨서, 노인의 얼굴에 생긴 주름

살을 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13). 율피를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미백효과14-6), 주름개선효과17), 항산

화효과18)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저자의 선행연구에서 미세다륜침을 이용한 율피파

우더의 안면피부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바, 미세다륜

침 시술만으로도 안면피부온도를 감소시키고, 피부

톤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나타내지만, 미세다륜침시

술 후 율피분말에센스를 도포할 경우 수분을 증가시

키는 효능이 첨가되는 것으로 보아 율피는 피부수분

을 증가시켜 피부톤을 향상시키며 기능성을 발휘하

는 동시에 수분부족으로 인한 피부노화진행을 예방

할 것으로 여겨졌다19). 하지만 율피 파우더의 경우 

과립이 크고 어두운 색상을 나타내어 시술 당시에는 

피부톤을 어둡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용에 불

편함이 있었다. 

이에 저자는 제형변화를 목적으로 율피를 증류하

여 제조하였고, 율피증류한약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순수증류수만 사용한 대조군을 설정하여 인체적용시

험을 진행하였으며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시험방법 및 연구대상과 방법

1. 시험재료

1) 약재

본 시험에 사용된 율피는 ㈜나눔제약 (영천, 한국)

에서 구입하였다. 생약규격집에 맞게 관능검사하였으

며 약전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2) 유효성분 추출

증류약탕기 (원심분리 순환식 무압미강추출기 ME727. 

미강기업. 서울)에 율피분말 200 g과 증류수 6 L를 

넣고 가열하여 끓기 시작하면 관을 연결하여 율피증

류액을 추출하였다. 2시간 증류하였으며 1.6 L 증류

액을 삼각플라스크에 받았다.

3) 시약 준비

율피 증류수 4cc를 인슐린 주사기 (필텍코리아. 국

산)에 담아서 시술 후 도포하였으며 대조군의 증류

수 (대한약품, 경기도)도 같은 방법으로 측량하여 시

술 후 도포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시험은 미세다륜침를 활용하여, 율피증류수의 

피부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안동에 거주하는 일반인 41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에 한

해서 진행하였다. 미세다륜침 시술 후 단순히 증류수

만 도포한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율피증류한

약을 안면에 도포한 경우를 시험군으로 설정하였다. 

시술은 주 1회씩 총 4회 실시하였으며 피부검사는 

매 시술 시작 전에 시행하였고, 효과의 지속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시술이 끝난 후 2주 (4차 시술 2주일 

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30명은 시험군에 해당하

고, 11명은 대조군에 해당하였으며 집단추출은 무작

위로 하였다. 안면피부온도, 수분, 모공, 색소침착, 

피부톤 등의 상태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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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

며 안면피부검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1인

이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켈로이드성 피부, 심한 

민감성 피부, 진행 중인 심한 여드름이 있는 경우와 

출혈성 질환, 피부 감염성 질환, 심한 당뇨병이 있거

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보유자의 경우는 미세다

륜침 시술 금기에 해당하므로 시험참가에서 제외하

였다. 본 연구는 안동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 

1040191-202108-HR015-01)의 승인 후 승인된 내

용에 준하여 진행되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5회에 걸친 안면피부상태에 대한 검

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깨끗하게 세안을 한 후 

DB FNS (㈜동방메디케어. 한국)를 이용하여 시술하

였다. 니들의 깊이는 최대 1.5 m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상자의 피부상태 및 통증에 

대한 내성 정도에 따라 0.4에서 1.0 mm로 조정하였

다. 시술은 볼부위에서 시작하여 이마, 턱까지 얼굴

전체를 꼼꼼하게 시술하였다. 시험군에서는 미세다

륜침 시술 후 율피증류한약을 골고루 도포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증류수를 도포

하였다. 시술받은 날에는 음주를 금하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땀나는 곳은 피하도록 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상태였으나, 마스크 착

용은 시술 후 바로 하지 않고 시술 30분 후에 착용

하여 약물이 순식간에 닦여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였

다. 검사는 A-ONE Smart 원 클릭 자동 안면 진단 

시스템(BOMTECH ELECTRONICS CO., LTD, 

Kor.)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모든 측정은 일반광, 

UV광, 편광으로 연속 3회 측정하도록 셋팅되어 있

고, P-sensor를 사용하여 피부톤을 측정하였다. 시술 

및 검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

였다. 측정오차를 최소화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동일인이 안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내 온도

는 24~26 ℃, 상대습도는 50±5%를 유지하도록 하

였다 (Fig 1, Fig 2).

4. 시술방법

① 대상자는 깨끗하게 세안을 한 후 입실하여 10분

간 안정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안면피부검

사를 실시하였다. 

②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미세다륜침 시술을 하되, 

깊이는 0.4~1.0 mm로 하고, 안면 볼 부위에서 

시작하여 이마, 턱의 순서로 시술하였다.

Fig 1. One-click automatic facial diagnostic 
device 

Fig 2. DB F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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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 검사와 시술은 오전에 하였으며 시술시간은 

5~10분 내외로 하였다. 

④ 미세다륜침 시술이 끝나면 대조군은 증류수를 안

면에 고르게 펴 바르고 마무리 하였으며, 시험군

은 율피증류한약을 전체 안면에 골고루 발라서 

잘 스며들도록 하였다.

⑤ 시액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

표준편차 (mean±S.D.)로 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하였으며, 시험 

전 ‧ 후의 변화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시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01, p<0.01, p<0.05으로 검정

하였다. 

결 과

1. 안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시험군은 남

자가 8명 (26.7%), 여자가 22명 (73.3%)이었고 연

령대는 최소연령 24세, 최고연령 76세, 평균 55.9세

였다. 피부타입은 복합성 17명 (56.7%), 유분부족 

13명 (43.3%)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은 남자가 5명 

(45.5%), 여자가 6명 (54.5%)이었고 연령대는 최소

연령 25세, 최고연령 72세, 평균 53.9세였다. 피부타

입은 복합성 3명 (27.3%), 유분부족 5명 (45.4%) 중

성 3명 (27.3%)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피부상태의 동질성 검정 

시험군과 대조군의 안면피부상태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U존 

오일, 모공, 피부톤, 피부탄력 모두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3. U존 유분변화 

안면피부 검사에서 U존 유분의 수치는 시험군의 

경우 시술 전 363.83±485.966으로 나타났고, 1차 시

술 1주일 후 262.43±411.604, 2차 시술 1주일 후 

332.47±448.610, 3차 시술 1주일 후 403.70±459.889, 

시험 종료 2주일 후 (시험 시작 후 5주) 337.37± 

433.061으로 나타나 시술 2, 3회차 사이 (t=.02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CCIS group Control group

n (%) n (%)

Sex
Male 8 26.7 5 45.5

Female 22 73.3 6 54.5

Age

20's 1 3.3 2 18.1

30's 4 13.3 1 9.1

40's 5 16.7 0 0

50's 6 20.0 4 36.4

60's 5 16.7 1 ‧9.1

70's 9 30.0 3 27.3

Skin Type

Complex Skin 17 56.7 3 27.3

Oil Shortage Skin 13 43.3 5 45.4

Neutral Skin 0 0 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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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회차 사이 (t=.043)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

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시술 전 699.73±999.532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680±711.093, 2차 시

술 1주일 후 371.82±387.021, 3차 시술 1주일 후 

399.73±412.147, 시험 종료 2주일 후 (시험 시작 후 

5주) 309.18±350.679으로 나타났으며 각 단계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3). 

4. 모공변화

안면피부 검사에서 모공은 시험군의 경우 시술 전 

3.6647±.41409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3.6683±.37830, 2차 시술 1주일 후 3.5610±.42243, 

3차 시술 1주일 후 3.5497±.43760, 시험 종료 2주일 

후 (시험 시작 후 5주) 3.6190±.33104으로 나타났

다. 2차 시술과 3차 시술 사이에 유의성 있는 감소 

(t=.033)가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시술 전 3.6882 

±.30159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3.6691± 

.31577, 2차 시술 1주일 후 3.6191±.34101, 3차 시

술 1주일 후 3.6845±.45176, 시험 종료 2주일 후 

3.6764±.38471으로 나타나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

타나지 않았다 (Fig 4). 

5. 피부톤 변화

안면피부 검사에서 피부톤의 경우 시술 전 152.73± 

25.347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159.17± 

28.642, 2차 시술 1주일 후 177.70±20.384, 3차 시

술 1주일 후 166.03±27.080, 시험 종료 2주일 후 

167.07±27.257로 나타나 2차 시술과 3차 시술 사이 

(t=.004), 시술 전과 비교하여 시술 후 (t=.024) 유의

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시술 전 

Table 2. Independent sample T test between CCIS and Control group

Division F-value pControl group CCIS group

M SD M SD

Oil (U zone) 699.73 999.53 363.83 485.97 1.98 0.17

Pore 3.69 0.30 3.66 0.41 1.34 0.26

Skin tone 169.45 27.36 152.73 25.35 0.02 0.89

Elaticity 50.18 13.06 52.47 11.77 1.14 0.29

Fig. 3. U zone oil change
p<0.05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U zone oil in CCIS group.

Fig. 4. Pore change 
p<0.05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CC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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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5±27.355으로 나타났으며, 1차 시술 1주일 후 

155.18±29.869, 2차 시술 1주일 후 152.36±25.785, 

3차 시술 1주일 후 176.18±24.453, 시험 종료 2주일 

후 178.73±15.780으로 나타나 각 단계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5). 

6. 피부탄력 변화

안면피부 검사에서 피부탄력의 경우 시술 전 52.47 

±11.767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47.57± 

12.768, 2차 시술 1주일 후 45.77±10.556, 3차 시술 

1주일 후 48.80±11.690, 시험 종료 2주일 후 52.43± 

10.217로 나타났으며 시술 3차, 4차 사이에서 (t=.017)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시술 

전 50.18±13.060으로 나타났으며, 1차 시술 1주일 

후 51.27±8.979, 2차 시술 1주일 후 45.64±15.002, 

3차 시술 1주일 후 48.18±6.615, 시험 종료 2주일 

후 50.73±9.001으로 나타났으며 각 단계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6). 

고 찰

증류한약은 근래에 사용되기 시작한 치료법의 하

나로 한약재에서 추출한 한약 전탕액을 한 번 더 가

열하여 기화시킨 다음, 이때 나오는 증기를 특수한 

방식으로 냉각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주로 약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1). 옛 한의서인 「本草綱目拾遺」에 

“爐法”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

한 증류법을 이용한 “燒酒法”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

에 근거하여 개발된 증류한약은 한약의 쓴맛이 약해

져 거부감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지금까지 증류한약의 효능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안8)의 논문에서는, 비만 쥐를 대

상으로 전탕액과 증류액의 체중 감량 효과와 혈청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 유

효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혈청분석에서 지표

물질에 따라 어떤 것은 전탕액이, 다른 것은 증류액

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한 

쪽이 더 우수한지는 알 수 없었다. 이9) 등의 연구에

서는, 증류액이 전탕에 비해 종양전이 억제활성이나 

골수세포 증식활성에서 다소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미로 비교실험이 진행되었고 

각각의 본초마다 그 편차가 달라서, 이것을 토대로 

모든 증류액이 전탕에 비해 효과가 없다 라고 결론

짓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최3)의 논문에서, 사

물탕과 사군자탕의 전탕액과 그 증류액에 대한 GC 

(Gas Chromatography;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분

Fig. 5. Skin tone change
p<0.05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CCIS group.
p<0.01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CCIS group.

Fig. 6. Elasticity change
p<0.05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CC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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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실험 결과, 기약 (氣藥)인 사군자탕의 경우에는 

전탕액과 증류액의 기체 성분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반면, 혈약 (血藥)인 사물탕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성분에 차이가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발

산약이나 방향화습약처럼, 방향성이 높은 한약들은 

증류약과 전탕액에 큰 차이가 없도록 제조가 가능하

겠지만, 그 외의 증류한약에서 기존 탕약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3)의 실험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증류한

약과 일반적인 한약은 성분 추출 방식이 완전히 다

르고 추출된 성분 또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약으

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율피는 너도밤나무과(Beech)의 다년생 초목인 밤

나무 (Castanea crenata S. et Z.) 열매의 속껍질로써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거나, 피부로부터 수분이 과도

하게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효과가 있다고 알

려져 있다10-2). 「東醫寶鑑」에는 “和蜜塗人 令急縮 可

展老人面皮皺”라 하여 꿀과 혼합하여 바르면 피부에 

탄력이 생겨 노인의 얼굴에 생긴 주름살을 펴게 한

다고 기록되어 있다13). 율피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미

백효과10,13,20), 주름개선효과21), 항산화효과22), 피부 

생리개전효과를 밝힌 바 있으며 기타 다양한 연구
23-5)가 진행되었다.

기존연구에서는 미세다륜침을 이용한 율피파우더

의 안면피부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미세다륜침 

시술만으로도 안면피부온도를 감소시키고, 피부톤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나타내지만, 미세다륜침시술 후 

율피분말에센스를 도포할 경우 수분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첨가되는 것으로 보아 율피는 피부수분을 증

가시켜 피부톤을 향상시키며 기능성을 발휘하는 동

시에 수분부족으로 인한 피부노화진행을 예방할 것

으로 여겨졌다19). 하지만 파우더 형태의 율피는 과립

이 크고 어두운 색상을 나타내어 시술 당시에는 피

부톤을 어둡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율피의 제형을 변환하여 증류 제조를 시도하였

으며 율피증류한약에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순수증류수만 사용한 대조군을 설정하여 시험을 진

행해 보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시험군은 남

자가 8명 (26.7%), 여자가 22명 (73.3%)이었고 연

령대는 최소연령 24세, 최고연령 76세, 평균 55.9세 

였다. 피부타입은 복합성 17명 (56.7%), 유분부족 

13명 (43.3%)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은 남자가 5명 

(45.5%), 여자가 6명 (54.5%)이었고 연령대는 최소

연령 25세, 최고연령 72세, 평균 53.9세 였다. 피부

타입은 복합성 3명 (27.3%), 유분부족 5명 (45.4%) 

중성 3명 (27.3%)으로 나타났다 (Table 1).

이상으로 보아 본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한 대상자

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연령대임을 알 수 있다. 노화

가 진행되면서 피부 보습은 낮아진다는 보고와 함께 

연령과 보습은 상관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26-7)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에 있어서 U존 유분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복합성 피부타입이거나 전체적 

유분부족타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피부 검사에서 U존 유분의 수치는 시험군의 

경우 시술 전 363.83±485.966으로 나타났고, 1차 시

술 1주일 후 262.43±411.604, 2차 시술 1주일 후 

332.47±448.610, 3차 시술 1주일 후 403.70±459.889, 

시험 종료 2주일 후 (시험 시작 후 5주) 337.37± 

433.061으로 나타나 시술 2, 3회차 사이 (t=.020), 

3, 4회차 사이 (t=.043)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

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시술 전 699.73±999.532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680±711.093, 2차 시

술 1주일 후 371.82±387.021, 3차 시술 1주일 후 

399.73±412.147, 시험 종료 2주일 후 (시험 시작 후 

5주) 309.18±350.679으로 나타났으며 각 단계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3). 

본 시험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이 되었기 때

문에 차가운 바람과 낮은 습도 때문에 연령에 관계 

없이 피부가 건조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

조군에서 지속적으로 U존 유분의 감소를 나타난 것

에 비하여 율피증류한약을 도포한 경우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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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3주, 4주에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난 것으

로 보아 율피는 피부의 건조로 인한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안면피부 검사에서 모공은 시험군의 경우 시술 전 

3.6647±.41409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3.6683±.37830, 2차 시술 1주일 후 3.5610±.42243, 

3차 시술 1주일 후 3.5497±.43760, 시험 종료 2주일 

후 (시험 시작 후 5주) 3.6190±.33104으로 나타났

다. 2차 시술과 3차 시술 사이에 유의성 있는 감소 

(t=.033)가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시술 전 3.6882 

±.30159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3.6691± 

.31577, 2차 시술 1주일 후 3.6191±.34101, 3차 시

술 1주일 후 3.6845±.45176, 시험 종료 2주일 후 

3.6764±.38471으로 나타나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

타나지 않았다 (Fig 4). 

연령과 모공의 관계에 있어서 노화에 따른 탄력 

감소에 따라 모공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28). 정29)의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주름 및 확대된 

모공 개수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주름의 증가와 확

대된 모공 개수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주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

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모공은 연령대별로 증가하는 

정도가 달랐다. 저자의 기존 연구30)에서도 서시옥용

산 발효비누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모공의 평균크기

와 큰모공의 개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시험에서도 율피증류한약을 사용한 시험

군에서 시험 2주와 3주 사이에 모공 크기의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다. 대조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결과로써 율피증류액에서의 효능으로 사료된다. 

안면피부 검사에서 피부톤의 경우 시술 전 152.73 

±25.347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159.17± 

28.642, 2차 시술 1주일 후 177.70±20.384, 3차 시

술 1주일 후 166.03±27.080, 시험 종료 2주일 후 

167.07±27.257로 나타나 2차 시술과 3차 시술 사이 

(t=.004), 시술 전과 비교하여 시술 후 (t=.024) 유의

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시술 전 

169.45±27.355으로 나타났으며, 1차 시술 1주일 후 

155.18±29.869, 2차 시술 1주일 후 152.36±25.785, 

3차 시술 1주일 후 176.18±24.453, 시험 종료 2주일 

후 178.73±15.780으로 나타나 각 단계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5). 

기존 시험에서는 율피분말을 에센스베이스에 혼합

하여 안면피부에 도포한 결과 큰 입자에 탁도가 높

은 율피분말에 의하여 시술도중에는 오히려 피부톤

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율피를 증류추

출하여 시험한 결과 시술 도중에도 피부톤이 증가하

였고 시술 후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다. 시술 도

중에 시술 대상자의 불편함이 없어야 하므로 율피의 

피부적용에 있어서는 율피증류한약의 제형이 적당하

리라 사료된다. 

안면피부 검사에서 피부탄력의 경우 시술 전 52.47± 

11.767으로 나타났고, 1차 시술 1주일 후 47.57± 

12.768, 2차 시술 1주일 후 45.77±10.556, 3차 시술 

1주일 후 48.80±11.690, 시험 종료 2주일 후 52.43± 

10.217로 나타났으며 시술 3차, 4차 사이에서 (t=.017)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시술 

전 50.18±13.060으로 나타났으며, 1차 시술 1주일 

후 51.27±8.979, 2차 시술 1주일 후 45.64± 15.002, 

3차 시술 1주일 후 48.18±6.615, 시험 종료 2주일 

후 50.73±9.001으로 나타났으며 각 단계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6). 

겨울에는 날씨가 차가워지고 습도가 떨어져 피부

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에 수분과 지질이 감소된 

상태가 된다. 중년이나 노년의 경우 피부탄력이 급격

히 떨어지면서 주름을 형성하게 된다31). 시험이 진행

된 시술 3회차는 2022년 1월 10일 경으로 가장 추

운 시기에 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세다륜침 시술

만으로도 피부탄력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여럿32-3) 있

었으나 본 시험에서는 시술 3회차에 피부탄력이 다

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계절적, 연령적 원

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율피증류한약을 사용

한 경우에 있어서는 3회차 4회차 시술 사이에 대조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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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

으므로 이는 율피증류한약의 피부에 대한 탄력의 효

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외부적

인 요인으로는 연령, 기후, 계절 등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계절적 변화는 피부의 구조적ㆍ생리적 기능

에 큰 영향을 나타낸다34). 피부는 계절의 변화에 가

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이다. 저자의 기존 연

구에서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의 계절별 효능차이

를 연구하여 계절에 따른 피부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비누 사용에 따른 효능면에서도 차이가 있음
35)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류한약의 피부에 대한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율피를 이용하였으며, 일반 증류수를 

사용한 대조군에 비하여 율피증류한약을 사용한 시

험군에서는 U존 유분감소, 모공크기 감소, 피부톤 

증가, 피부탄력 증가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이 혹한기에 진행되었고, 대상

자의 연령층이 높았으며, 개인의 환경적, 신체적 엄

격한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결

과를 일반적 사항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

된다. 하지만 향후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시험을 

지속함으로써 증류한약의 효과를 입증해 나가고자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율피를 이용하여 만든 증류한약의 안면

피부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순수증류수

만 사용한 대조군을 설정하여 시험을 진행해 본 결

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시험군에서 U존 유분의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

타났다. 

2. 시험군에서 모공크기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

다. 

3. 시험군에서 피부톤의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

났다. 

4. 시험군에서 피부탄력의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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